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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, 용도 모르는 
거금 ‘미스터리’ 

대머리 남편 싫어 이혼 소송한 여성

 화장실에 ‘타이머’ 설치한 기업 

최근 중국의 한 기업은 사내 직원용 화장실의 칸마

다 타이머를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. 

문제의 기업은 틱톡의 라이벌로 유명한‘콰이쇼우’

로, 베이징 본사 건물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마다 디지

털 타이머를 설치했다.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

비난을 쏟아냈다. 

이 기업은 해명에 나서 화장실 타이머는 직원들의 

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심각한 화

인도의 한 20대 여성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긴 채 

자신과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

1일‘타임스오브인디아’에 따르면 뭄바이 교외 타

네 지구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은 2년 전 남편과 결

혼식을 올렸지만, 단 하루 만에 예상치 못했던 진실

과 마주했다.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과 

만나는 동안 가발을 이용해 대머리를 숨겨왔으며, 결

혼식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.

배신감을 느낀 여성은 이후 시댁 측에 남편의 머리

숱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, 

시댁 측은“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?”며 대수롭

지 않게 여겼다.

이후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

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, 결국 최근 남

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남편이 신임 관계를 위

배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.

이 여성은“만약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

았더라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. 남편이 결혼

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주

장했다. 그러면서“건물에는 화장실 수가 인원 대비 

크게 부족하다.”며“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

건축 문제상 불가능해 한정된 화장실 수로 직원들이 

얼마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

카운터 기능이 있는 타이머를 설치해 각 칸을 사용

한 인원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.”고 항변했다.

하지만 그 후로도 비난이 줄어들지 않자 기업 측은 

결국 직원들에게 필요한 수의 휴대용 변기를 설치하

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홍콩의‘빈과일보’는 직원 화장실의 사용 시간을 

제한하는 기업이 콰이쇼우만이 아니라고 전했다. 상

하이에 있는 한 기업 역시 직원 화장실의 사용 시간

을 하루 1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. 이 밖에

도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감시하고 

있는 회사도 있다고 밝혔다. 

지난해 영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직원의 생산성을 

높이기 위해 앉는 데 불편하도록 설계한 화장실을 선

보였다가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.

식 당일까지 썼던 가발은 마치 진짜 머리카락처럼 보

일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다.”라며 고 밝혔다. 또“남

편과 시댁에게 이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큰 문

제가 아니라며 별 일 아닌 듯 여겼다.”면서“남편은 

신뢰를 어기고 거짓으로 결혼을 한 것”이라고 주장

했다.

현재 이 여성의 남편과 남편의 가족은 현지법에 따

라 조사를 받고 있다.

세상에 이런 일이

아르헨티나의‘현찰 택배 미스터리’가 풀리지 

않고 있다.

막대한 현찰을 숨긴 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

트럭이 아르헨티나에서 또 적발됐다. 적발 건수만 

지난 3월 이후 20건이 넘는다.

아르헨티나 경찰은 지난달 29일 불심검문에 걸

린 트럭에서 현금 490만 페소와 3,300달러를 발

견해 압수했다. 트럭 곳곳에 분산돼 숨겨져 있던 

현찰 490만 페소는 미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만 달

러에 달한다. 이는 최저임금이 월 2만 페소를 밑도

는 아르헨티나에선 245개월치 최저임금보다 많

은 거액돈이다.

3월 이후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트럭을 통해 

몰래 운반되다가 적발된 현찰은 1억3,000페소를 

훌쩍 넘어섰다. 이 같은 사건은 20건을 상회한다. 

경찰은 현금의 출처, 은밀한 운반의 목적 등이 전

혀 드러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.

사건 초기 경찰은 탈세를 목적으로 당국의 눈

을 피해 물건을 사려는 소매상들의 돈일 가능성

에 무게를 뒀다. 하지만 갈수록 액수가 커지고, 골

드바까지 등장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. 은밀한 원

격 거래 대금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

아진 것이다.

경찰 관계자는“트럭기사들을 추궁해도 낯선 사

람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는 답변만 나온다.”면

서“마약조직의 자금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마

약조직은 이렇게 허술하게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

다.”고 답답해 했다.

▲ 출처와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채 경찰에 압수된 돈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아르헨티나 경찰

▲ 인도의 한 여성이 대머리 남편이 싫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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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화장실에 설치된 타이머와 감시용 앱. 사진=중국 웨이보


